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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명 국영수보다 감정문해력이 먼저다 강 사 명 김선희

교육일시 2026년 6월 27일(토) 오전 10시~12시

강   의   소  개

교육내용

본 강의는 유치원·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주대상으로, 일상에서 반복
되는 감정 충돌 장면을 중심으로 감정문해력 기반의 대화법을 체험하는 워크
숍입니다. 뇌과학과 사회정서학습(SEL)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 자신의 감정 반
응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, 자녀의 감정 행동을 다르게 읽는 연습을 합니다. 강
사 시범과 2인 1조 짝 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대화 
한마디를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

교육목표

① 자녀의 감정 행동을 유형별로 이해할 수 있다

② 나(부모)의 감정 반응 패턴을 인식하고 대화 방식을 점검할 수 있다

③ 감정문해력 기반의 실천 대화법 1가지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

관련도서  『국영수보다 감정문해력이 먼저다』(2026)

강  의   내   용

구분 강의주제 세부내용

도입
(15분)

참여자 공감열기
- 강사소개 및 오늘 교육방향 안내
- "요즘 우리 아이, 이런 장면 있지 않으신가요?" 공감 질문 1가지
- 오늘 가져갈 것: 대화 한마디 예고

전개 1
(10분)

감정과 학습의 관계 
- 왜 감정이 먼저인가

- 뇌과학 핵심 포인트 1가지 (편도체-전전두엽 연결)
- SEL 기반 실제 사례 1가지 제시
- "감정이 정리되어야 말이 들린다" 개념 정착

실습 1
(15분)

나(부모)의 감정 반응
유형 체크

- 체크리스트 자기점검 (4가지 유형)
- 유형별 간단 해설
- 옆 사람과 30초 소감 나누기 (2인 1조 첫 워밍업)

전개 2
(10분)

감정문해력 향상 활동
및 감정일기  실습

- 감정문해력 3단계: 읽기→이름붙이기→표현하기
- 자녀 행동 장면 2가지로 "다르게 읽기" 시연
- 감정단어 카드 배부 및 간단 연습

실습 2
(25분)

감정문해력 기반
대화법 체험

 - 강사 시범: 같은 장면, 두 가지 다른 반응 비교
- 2인 1조 짝 활동: 역할 나눠 대화 연습 (2라운드)
- 내 상황 기록: 오늘 써볼 한마디 직접 작성

마무리
(15분)

가정 연계 실천 안내
- 핵심 3가지 슬라이드로 요약 (3분)
- 제공 자료 안내
- Q&A


